
구강내에 장착한 보철물이 치주조직과 적절
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보철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치주조직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철물에 적절한 Contour가 부여 되어야 하는
바, 본문에서는 치주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중점적
으로 치주조직에 적합한 보철물 제작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contact area가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 음식물
이 치아 사이에 끼거나, 치아의 동요 등을 야
기하는바, 기공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
려하여 설정 하여야 한다. 
(1) 인접면은 충분히 관찰할것(그림 1)
contact area의 위치 크기를 결정하는데 참고

하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치의 인접
면 마모 상태이다. 이상이 없는 경우 인접치의
접촉점 형태와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2) contact area의 위치와 치열궁의 위치 관

계를 고려 할것 저작시 각치아에 교합압이 가
해지는 경우, 보철한 치아가 치열궁 전체의 운

동 방향과 조화를 이루려면 접촉점이 치열궁에
대한 직각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접치를 다소 삭제 할 수도 있다.(그림 2).
그러나 치열궁의 상태가 생리적으로 정상인

가는 판단 하여야 한다. (그림 2)
(3) contact area는 치간 유두위에 설정

정상인 치열궁에서 contact area는 치간 유두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협설, 근원심).
따라서 contact area는 치간 유두의 중앙에 위
치 시키도록 한다. (그림 3)

한편 crown contour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특히 치은과 인접면이 만나는 각도가 너
무 작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4).

최 해 명

그림 1.  인접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인접면의 마
모된 형태와 유사하게 접촉면을 설정한다.

그림 2.  contact area를 치열궁과 지각이 되도록 하
면 저작시 보철치가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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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착후 치주 조직의 check가 필요
구강내 창착한 crown은 기능시에 있어 지대

치의 동요, 침하등에 의해 항상 이동한다.
recall check시 계속 접촉점의 변화를 check하
여야 한다. 

embrasure는 contact area와 crown contour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인
접치의 인접면에서 치경부로 이행되는 공간을
말한다. 치주조직이 퇴축하면 embrasure의 크
기가 커지고, 인접치가 가깝게 있으면
embrasure의 크기가 작아진다. 치주조직과 관
련이 아주 깊기 때문에 crown contour 부여시
가장 주의 하여야 할 부분이다. embrasure 부
여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① 청소성
② 자정성
③ 심미성
④ 환자의 창착감

embrasure는 일반적으로 치경부를 말하나, 본
문에서는 치경부, 협측 피두인접면, 설측 교두
인 접면, 교합면에 나타나는 4가지 embrassure
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겠다(그림 5).

자정성이 부족하며, 청소하기 어려워
provisitonal restoration (임시 보철물)으로 먼저
환자의 청소능력을 확인 하는것이 좋으며 기
본적으로 치솔과, 치간치솔을 확실히 조작, 청
소를 충분히할수 있도록 넓게 하여 준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치경부 부근의 contour가 불량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연결부는
arch 형태를 이루는 것이 좋다. 
기공과정 중 die trimming시 치은모형이 없

어 지는데 이를 재현하여 기공물을 제작하는
중요하다. 

그림 4.  접촉점이 치간 유두 중앙에 위치하여 치
은과 만나는 각도가 적어짖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  일반적으로 emprasure는 치경부에 나타나
는 것을 말하나, 실제로는 협측, 설측, 교합면에도
발현한다.

그림 6.  잇몸이 퇴축하여 contact area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그 처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환자의 구강 위생유지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  잇몸이 퇴축하여 contact area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그 처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환자의 구강 위생유지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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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적으로는 근원심적 형태가 유사하며,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림
5 참조)

근원심으로 유사하며, 청소성, 자정성을 고려
하여 다소 폭이 넓은 삼각형이 좋다. (그림 5
참조)

원칙적으로 작은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며,
대합치와의 교합관계를 고려한 후 협설로 음
식이 빠져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치부는 비교적 청소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심미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발음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그림 5 참조)

치주 및 신경치료한후 지대치 보호를 위하여
hemisection(편측절단수술), root amputation(치
근절단수술) 등을 행한 지대치는 저작기능회
복뿐 아니라,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합면 형태부여에 신중하여야
하고, 천연치에 비하여 다소 크기를 줄여야 하
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교합면의 크기는 줄이되 과도하게 줄이

지는 말아야 한다. 
(2) 중심교합에서는 치아 장축에 교합력이

가해지고, Lateral movement 시에는 대합치와
접촉 하여서는 좋지 않다. 

poetic의 형태에 대하여는 여러학설이 있으
나, 최근에는 기능회복 이외 에 환자의 치주조
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 

치주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
성을 갖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치간치솔, floss
silk등 구강 청소용 기구를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폭경을 과도하게 작게 하지 말것
종래에는 자정성, 청소성을 위해 작게 만드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협설 폭경을 작게
하면 대합치와 교합의 balance가 깨질뿐 아니
라, 음식찌꺼기가 남아있기 쉽고, plaque가 부
착하기 쉬워 치주조직에 염증을 야기 하는 원
인이 된다. (그림 10, 11, 12)

그림 8.  Lateral movement시 hemisection 등을 행
한 지대치는 가급적 disclusion을 시켜야 한다.

그림 10.  pontic의 협설 폭경을 과도히 작게 하면
음식물이 정체되기 쉽다.

그림 9.  hemisection 등을 행한후 지대치의 폭경이
작게 되는 경우에, 교합면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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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막면과 가급적 떨어 지도록 할것 (그
림 13, 14)
일반적으로 saddle type을 많이 사용하고 있

으나, 청소성 문제를 많이 야기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또한 saddle 제작전 점
막면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점막면
에 염증을 야기 하여 골흡수를 촉진 하므로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혀의 감촉, 발음, 심미성등의 이유로

saddle type의 pontic을 선호하는 환자와 치주
조직의 건강측면과balance를 유지 하면서
pontic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어려
운 문제이다. 
(4) 기저면은 단일 재료에 high glaze,

highpolishing을 하여 plaque침착을 방지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지금현재 대부분

관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공물의 경우 치
주조직에는 그다지 적합치 않은 보철물이 제
작되는 사례가 많은바 기공물의 수명에 가장
중요한 치주조직을 고려한 보철물제작이 중요
하다고 하겠으며환자의 저작기능 회복, 심미
성, 발음등과도 조회를 이룰수 있도록 많은 연
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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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ontic의 협설 폭경은 결손부 치조골의
두께를 참고로 하여야한다. A까지 두께가 있다면
pontic의 폭경은 A’의 위치에 설정하고 B까지의
경우는 B’까지 설정하면 음식의 정체를 방지한다.

그림 13.  pontic의 기저면은 볼록하게 하여 가급적
점각면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부위의 복록한 정도는 구강내의 조건에 의해 조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hygenic pontic은 청소성에서 바람직하다.그림 12.  pontic 기저면의 폭경은, 천연치에 비해
그다지 작은것은 아니다.
A : 천연치의 경우
B : root amputation한 경우
C : ponti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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